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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상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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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분석하여 올바른 자세지도와 스포츠 손상
및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신체정렬
은 척추에서 몸통의 좌우기울기, 등뼈의 뒤굽음각, 허리뼈의 앞굽음각, 골반에서는 골반의 기울기, 골반의 뒤틀림을 측정
하였고 족저압은 각 발의 좌우 체중분포, 각 발의 최대압력을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도표화하였고,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e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척추에서
허리뼈의 앞굽음각과 좌우 최대압력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몸통의 좌우기울기, 등뼈의 뒤굽음각, 골반의 기울
기, 골반의 뒤틀림과 각 발의 좌우 체중분포, 각 발의 최대압력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허리
뼈의 앞굽음각이 증가될수록 발의 한쪽에 힘이 더 실리게 되어 최대압력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운동선수들의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에 대한 운동프로그램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provide correct posture guidance and reference material for sports
injury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s, by analyzing body alignment and plantar pressure distribution in
high school baseball players. Totally, 32 subjects were enrolled for the study. Body alignment was 
measured from the trunk imbalance, kyphotic angle, lordotic angle, pelvic tilt, and pelvic torsion. Foot
pressure was measured from the left maximum pressure, right maximum pressure, left weight, and right
weigh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measured factors were calculated and tabulated, and the
correlation between body alignment and foot pressure distribution was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at 0.05. Body alignment and foot pressure
distribution show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ordotic angle of lumbar spine and the left maximum
pressur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runk imbalance, kyphotic angle, lordotic angle, pelvic tilt, 
pelvic torsion, and the left·right weight distribution and the left·right maximum pressure of each foot. 
Results of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increase of the lordotic angle of lumbar spine results in more 
force on one side of the foot, thereby increasing the maximum pressure. We believe our data could be
a reference for exercise programs on physical alignment and plantar pressure distribution of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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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신체의 편측성 사용이나 근관절 
손상에 의한 제한적 사용은 근육 불균형을 유발하고 체
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1].

야구는 주측(Dominance) 사용을 중심으로 편측 움
직임이 많은 비대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상발생률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신체의 편측성 사용이나 근관
절 손상에 의한 제한적 사용은 근육 불균형을 유발하고 
체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3]. 또한 모든 스포츠에 있
어서 야구는 가장 역학적인 던지기 동작이 요구되는 스
포츠이며, 투구 동작 시 전체 범위(Full-range)의 관절 
각도를 걸쳐 반복적 움직임이 요구된다[4]. 이러한 과도
한 편측 움직임의 사용은 척추나 골반의 비틀림과 같은 
불균형적인 골격계통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불균
형은 요통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5]. 특히 편측
성 동작이 동반되는 반복적인 동작 또한 요구되는 성장
기 야구선수들은 그 정도가 심해지거나 부상으로도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6]. 이러한 통증과 불균형들은 선수
들이 조기에 선수생활을 그만두거나 경기력 저하가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바른 신체정렬은 이상적인 근골격계의 배열로써 중
력에 대항하여 신체분절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7]. 하지만 잘못
된 신체정렬은 정상적인 신체배열로부터 신체 분절이 치
우침 자세로서 통증과 역학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8].

족저압은 균형과 같은 질적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며 다양한 일상생활 속의 기능적 활동과 
동작 중에 나타나는 발의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과 
발의 전체 압력으로 임상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9]. 
족저압이 정상적인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근골격계의 손
상과 생리학적 장애가 유발될 수 있고, 반복된 다리의 불
균형적인 체중지지는 자세의 비정렬을 야기한다[10].

최근 연구들 중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척추정렬과 족저
압 분포의 상관관계를 본 연구에서 총 16개의 변수 중 3
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변수간의 유의한 상관성을 나
타내어 정적 기립 시 나타나는 척추 및 골반의 변위 정도
와 족저압은 인체 불균형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을 조사
하는데 유의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11].

야구는 던지고, 받고, 치는 동작의 연속이며, 또한 반
복적 동작수행과 편측 움직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

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같은 관리는 항상 중요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동선수를 대
상으로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
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교 야구선수를 대상으로 신
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분석하여 올바른 자세지도와 스포
츠 손상 및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시 소재의 D고등학교의 야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측정 연구에 대한 설명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측정을 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는 최근 6개월간 상하지 통증 및 질병
이 없는 자, 요통이 없는 자, 근골격계에 관련된 질병으로 
약물 복용 및 치료가 없는 자로 선정하였다. 제외기준은 
경기나 훈련 중 부상이 있는 자, 신체정렬과 족저압에 영
향을 주는 다른 질병이나 병리적 진단을 받은 자로 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Group

Age
(Yrs) 18.03±.82

Height
(㎝) 177.59±5.50

Weight
(㎏) 79.00±6.68

Values are mean±SD

2.2 측정 방법
2.2.1 신체정렬 측정
신체정렬에 대한 검사는 3차원 영상 신체정렬 분석기

인 Formetric 4D(DIERS inc, Germany)를 이용하여 
몸통의 좌우기울기, 등뼈의 뒤굽음각, 허리뼈의 앞굽음각 
그리고 골반의 기울기, 골반의 뒤틀림을 측정하였다. 

촬영을 위해서 대상자의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엉치
뼈 점이 나타나게 속옷을 뒤쪽 꼬리뼈가 보일 정도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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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양다리를 펴고 
온몸에 힘을 빼게 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여 서게 하
였다. 촬영시간은 0.04~6초의 시간에 이루어지며 촬영
된 대상자의 사진은 먼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
었다.

사진의 분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등 표
면의 굴곡을 분석하여 대칭성을 찾아내었다. 이 선은 척
추의 돌기를 이은선과 거의 유사하다. 그 다음에는 등 표
면이 분석되고 이에 따라 4개의 해부학적 정점인 목뼈 7
번(C7)과 양쪽 위뒤엉덩뼈가시(PSIS)가 찾아지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측정 장비는 방사선 장비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신
뢰도와 정확성이 입증되었다[12, 13]

 
2.2.2 족저압 측정
선 자세에서의 족저압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발판

(Pressure Platform) 장비인 Pedoscan(DIERS inc, 
Germany)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최대 족저압, 체중지지
율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신체정렬을 촬영할  때 같이 이루어졌으며, 압
력발판 위에서 대상자는 6~8초 동안 양다리를 펴고 온몸
에 힘을 빼게 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 한 상태에서 측
정하였으며, 각 발의 좌우 체중 분포와 각 발의 최대 압
력을 구하여 처리하였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방법으로는 SPSS 22.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여 도표화하였고,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상관
관계 분석을 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고등학교 야구선수의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

표 변화의 상관관계를 위해 진행되었다. 모든 대상자에게 
몸통의 좌우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그리고 족저압 분포, 
발 최대 압력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통해 비교하였다.

몸통 좌우기울기인 trunk imbalance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에서 왼발의 최대압력, 오른발의 최대압력, 왼발
의 체중분포, 오른발의 체중분포에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등뼈의 뒤굽음각인 kyphotic angle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도 왼발의 최대압력, 오른발의 최대압력, 
왼발의 체중분포, 오른발의 체중분포에서 상관관계가 보
이지 않았다. 허리뼈의 앞굽음각인 lordotic angle의 상
관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왼발의 최대압력, 오른발의 최대
압력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왼발의 체중
분포, 오른발의 체중분포에서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
다[Table 2].

골반 기울기인 pelvic tilt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는 왼발의 최대압력, 오른발의 최대압력, 왼발의 체중분
포, 오른발의 체중분포에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골반 뒤틀림인 pelvic torsion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서는 왼발의 최대압력, 오른발의 최대압력, 왼발의 체중
분포, 오른발의 체중분포에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Table 3].

야구는 비대칭적인 편측 움직임이 많은 특성을 가진 
스포츠로서 최근 야구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또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야구선수들이 시즌 그리고 비 시즌 동안 다양한 
운동프로그램과 스포츠 재활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신
체정렬과 족저압 분포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신체정렬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일 측정으로 하였으
며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도 측
정을 시행하였다. 몸통의 좌우기울기, 등뼈의 뒤굽음각, 
허리뼈의 앞굽음 그리고 골반의 기울기, 골반의 뒤틀림 
각과 각 발의 좌우 체중 분포, 각 발의 최대 압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신체정렬이 족저압 분포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신체정렬은 3차원 영상 
신체정렬 분석기인 Formetric 4D(DIERS inc,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족저압 분포 측정은 
압력발판(Pressure Platform) 장비인 Pedoscan 
(DIERS inc, Germany)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척추의 
변형은 건강 상태는 물론 운동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여 
상해 가능성을 높이고 상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4]. 편측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편측의 근육, 관절
낭, 인대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자세를 형
성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15]. 또한 특정 동작을 편측으
로만 움직여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 골
반 형태와 척추의 이상이 발생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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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Pressure
(L)

Max Pressure
(R)

Weight
(L)

Weight
(R)

Trunk
Imbalance

Pearson’s 
correlation .010 .121 -.115 .115

p .957 .510 .530 .530

Kyphotic
Angle

Pearson’s 
correlation -.136 .264 -.159 .159

p .457 .145 .386 .386

Lordotic
Angle

Pearson’s 
correlation .800 .589 -.157 .157

p .000** .000** .391 .391
*p<.05, **p<.01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pinal posture and foot pressure

Max Pressure
(L)

Max Pressure
(R)

Weight
(L)

Weight
(R)

Pelvic
Tilt

Pearson’s 
correlation .111 .249 -.210 .210

p .547 .169 .250 .250

Pelvic
Torsion

Pearson’s 
correlation -.140 -.110 -.059 .059

p .445 .547 .747 .747
*p<.05, **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elvic deviation and foot pressure

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16]. 스쿼시, 테니
스, 골프같이 주로 편측을 사용하고 회전과 관련된 움직
임이 있는 스포츠는 다리의 부정렬로 인해 체중지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17].

본 연구에서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척추에서 허리뼈의 앞굽음각과 좌우 최대압
력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허리뼈의 앞굽음각
이 증가될수록 발의 앞쪽 보다는 가쪽과 뒤쪽에 힘이 더 
실리게 되어 최대압력이 증가되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
치하였다[11, 18].

몸통의 좌우기울기와 등뼈의 뒤굽음각에서는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편측을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은 척추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19].

골반에서는 골반의 기울기와 골반의 비틀림에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족저-다리-허리·엉치뼈-골
반 배열에 특이적 생체 역학적인 보상과정을 이루고 있
다는 선행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0].

신체정렬을 개선하기 위해 최재원[21]은 통합 PNF패
턴을 6주간 실시하였을 때 측편위와 몸통기울기 및 자세
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문형
훈 등[22]은 균형운동 프로그램이 신체정렬과 자세 및 보

행능력을 개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안정화를 통한 
신체적 균형능력의 향상은 야구종목과 같은 편측운동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손상예방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23, 24]. 본 연구결과와 같이 신체정
렬이 족저압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신체안
정화와 균형운동 프로그램이 신체정렬을 개선시켜 스포
츠 손상 및 부상 예방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4. 결론

이 연구는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의 신체정렬과족저압 
분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실시
하였다.

G시 소재 D고등학교의 야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
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척추에서 허리뼈의 앞굽음각과 좌우 최대압력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허리뼈의 앞굽음각이 증가될수록 발의 한쪽에 힘
이 더 실리게 되어 최대압력이 증가한다고 시사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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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자는 고등학생 야구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신체

정렬과 족저압 분포의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면서 본 연구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대상자 수가 적
다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연구자에게 하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측정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신체정렬과 
족저압 분포만 측정하였기 때문에 몸통 근육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었고, 추후 신체정렬 및 몸통 
근육과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더 나아
가 다양한 운동선수들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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